
장곶리장곶리장곶리장곶리
장곶리( )獐串里 는 선장면의 한 부락으로서 처음에는 마을 전체가 곶이어서 배가 들어오고
나가곤 했다. 그래서 마을 어귀에는 커다란 둑이 있으며 제방의 3차 정리로 오늘날의 모습
을 갖추게 되었다.

고려 제 34대 공양왕 3년(1391)에 이곳에 성을 쌓고 만호를 두어 근읍의 조세를 받아 배에
싣고 바다를 따라 서울에 바치게 하였다가, 이조 초에 들어와서 조세창을 인주면 공세포로
옮기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장곶리 위치도>

예산 노루지 장곶리( )▩
신창군 대서면 지역으로 두레말지와 집말 속뜸 앞뜸 등 4개 뜸이 합하여 이루어진 마을로
예산군에 속해 있었다고 하여 예산 노루지라고도 하며 도고산의 노루가 내려와서 물을 마시
고 갔다 하여 노루지 라고 부른다고도 하고 지형이 노루의 머리와 같이 들 가운데 깊이 들
어가서 갯가에 임해 있으므로 노루고지라 하던 것이 변하여 노루지가 되었을것으로 추정된
다.

<조사당시 장곶리 마을 관련사진>



위 치1)

이 마을은 위도 36-45-40, 경도 126-50-50인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도고역 앞에 큰 들판에
위치한다.

현 황2)

인구수는 남자 81명, 여자 87명으로 총 168명이 살고 있으며 농업이 51 호로 주민의 대부분
이 농업을 생업으로 삼고 있다. 또한 서씨가 20호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살고 있으며 서씨

가 마을에서 가장 먼저 터를 잡은 것으로 추측된다.

－ 인구 분포

남자 81명, 여자 87명으로 총 168명이다.

생업-

농업이 89%로 주민의 대부분이 농업을 생업으로 삼고 있다.

농경지 현황-

구 분

마을명
계 남자 여자

예산노루지 168명 81명 87명

구 분

마을명
계 농업 제조업

예산노루지 100% 89% 11%

구 분

마을명
계 논 밭

예산노루지 77. 5ha 77. 5ha



영농기계 현황-

문화시설-

마을회관 1개, 마을앰프 1개, 농악기구 1조이다.

－ 성씨별분포

김씨가 23%, 이씨가 11%, 박씨가 28%, 서씨가 30%, 함씨가 4%로 서씨가 가장 많이 살고있
다.

－ 연령별 분포

10대가 20명, 20대가 7명, 30대가 20명, 40대가 35명, 50대가 45명, 60대가 20명, 70대가 10
명, 80대 이상이 2명이다.

－ 학생 분포

마을의 학생수로는 총 33명으로 초등학생 6명, 중학생 6명, 고등학생 17명, 대학생 4명이다.

－ 최고령자

96세의 서동만 할아버지이시다.

－ 마을호당평균소득

년에 약 600만원

자연경관3)

이 마을은 전체적인 지형은 언덕들이 오밀조밀하게 어우러져 포근한 느낌을 준다. 대부분
논으로 이루어져 이 마을의 주된생산이 쌀과 간련됨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

마을의 변천과정4)

본래 신창군의 땅으로 예산군 금평면의 지역이 되었는데, 지형이 노루의 머리와 같이 들 가
운데 깊이 들어가서 갯가에 임해 있으므로 노루고지라 하던 것이 변하여 노루지가 되고, 또
장곶, 장포(노루장{獐}자를 사용하였음)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전 천안군
덕흥면의 대정리 일부를 병합하여 장곶리라 하여 아산군 선장면에 편입되었다. 고려 제 34
대 공양왕 3년에 이곳에 성을 쌓고 만호를 두어 근읍의 조세를 받아 배에 싣고 바다를 따라

서울에 바치게 하였다가 이조 초에 들어와서 조세창을 인주면 공세포로 옮기었다.

입 향5)

구 분

마을명
경운기 트랙터 분무기 이앙기 관리기 콤바인

예산노루지 32대 7대 32대 35대 7대 6대

구 분

마을명
마을회관 앰 프 농악기구

예산노루지 1개소 1개 1조

구 분

마을명

김
씨

이
씨

박
씨

서
씨

함
씨

기
타

예산노루지 23% 11% 28% 30% 4% 4%

구 분

마을명
1-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0이상

예산노루지 9명 20명 7명 20명 35명 45명 20명 10명 2명

구 분

마을명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예산노루지 6명 6명 17명 4명



장곶리는 서씨가 많이 분포되어 살고 있으며 서씨가 마을에서 제일 먼저 터를 잡은 것으로
추측된다. 마을에 인구가 많았던 때는 일제 시대에 걸쳐 6.25동란 전후까지였으며 그 후 인

구가 점차 줄어들었다.

지 명6)

노루지· : 이조시대에 예산군에 속해있었다 하여 장곶리 일원을 예산 노루지라 부른다. 한편
마을의 큰 샘에 도고산 노루가 내려와 물을 먹고 갔다 하여 노루지 또는 노루 장자를 써서

장곶리라 하였다는 설도 있다. 장곶리→ {장포}

신창말· : 평창말 남쪽에 있는 마을. 위 아래· 두 마을이 있는데 이곳이 전에 신창땅 이었다.
북쪽에 아산뜸이 있다.

아산뜸· : 신창말 북쪽에 있는 마을. 아래 위· 두 마을이 있는데, 이곳이 전에 천안땅 이었다
가 아산땅이됨.

평창말· : 노루지 북쪽 마을. 고려 공양왕 때 근읍의 조세를 받아 쌓아두던 창고가 있다.→
평창

큰· 샘 : 아삼뜸에 있는 큰 우물.

전 설7)

이마을에서 전설은 조사되지 않았다.

전통놀이 및 대표적인 집단행사8)

주민들끼리 친목계로 조직되어 있으며 경조사시에 운영된다.

특별하게 소개할 인물9)

이마을에서 특별히 소개할 만한 인물은 조사되지 않았다.

종교단체10)

장곶 감리교회 선장면 장곶 22번지 목사 임해성 종파: 기독교 대한 감리교

공장현황11)

이마을에서 현재 가동 중인 공장은 조사되지 않았다.

마을의 특성12)

장곶리마을은 그 이름의 유래처럼 지형의 영향을 받아 험한 지세를 생각 할지도 모르지만
실재는 많을 발전을 이루어 가고 있는 도시들중 하나이다. 일제시대에 전기가 들어왓고 그
이후에도 전면적이 경지정리가 되었으며 도고저수지의 물을 이용하여 농사를 짓는 천혜의

답작 농촌이다.


